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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왜 위험한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날아오른다
기초부터 배우는 S급 사원되기

국회의원 금배지의 경제학 

주식시장 뒤흔드는 영미계 자금 뜯어보기 

김형철 교수의 고전에서 배우는 CEO 리더십 

올해 주목받는 글로벌 트렌드 3가지는 무엇?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실력으로 채용하는 문화 확산돼야”

‘100억 클럽’디지털 거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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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 트렌드

관광사업 장려하는 라오스

외국인 투자 가능한 관광사업 범위 확대
반기일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질랜드변호사·라오스 사무소장

라오스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다. 라오스 북

부 지역에 있는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은

1995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지역(World

Heritage Site)으로 유명한데, 이곳은 2008년 한 외국

언론 매체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꼭 가봐야 할 곳’ 1

위에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물론 루앙프라방뿐만 아니

라 라오스는 방비엥(Vang Vieng)과 루앙남타(Luang

Namtha) 등 제각기 독특한 매력을 선보이는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편

이다. 1980년대

후반쯤 공식적

으로 관광객을

받기 시작한 후

라오스를 방문

하는 관광객 수

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오스 관광청

이 집계한 통계

에 따르면 2000년에 라오스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대

략 70만 명 수준이었는데, 2009년에는 200만 명을 넘

어섰다. 

반면 한국인들에게 라오스는 아직도 낯선 나라다.

2010년 말 한국거래소가 합작으로 라오스증권거래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에 라오스 최대 민간 기업인 한상기업

코라오그룹의 코라오홀딩스가 한국 유가증권시장에 상

장되면서 한국에서도 라오스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었

다. 최근 들어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

만, 인근 국가인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라오스는 아

직도 미지의 국가다.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라오스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었고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태국 방콕이나 베트남 하노이를 반드시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경유 시간이 워낙 길어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했

기 때문에 라오스를 쉽게 오가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 9

월 한국과 라오스 간에 항공자유화협정이 타결됐고, 그

결과 한국계 항공사인 진에어가 2011년 12월 21일 처음

으로 한국~라오스 직항 노선을 개설했다. 한국~라오스

왕복 항공편은 현재 1주일에 두 번 운항되고 있는데, 예

전에 라오스를 방문하려면 감수해야 했던 시간 소모와

번거로움이 해소되면서 라오스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과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오스는 현재 한국 외에 다른 국가들과의 직항 노선

개설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를 찾는 관

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라오스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도 관광사업

을 검토해 볼 만하다. 라오스 관광사업은 라오스 국회가

채택하고 있는 라오스의 우선 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

업 중 하나다. 라오스 정부도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장

려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도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관광사업이

단독 투자가 허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합작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관광

사업은 라오스 현지인들을 위해 보존해 둔 사업 분야이

긴 한데,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일부 분야는 외국

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가 가능

한 관광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까지 외

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리조트·호텔·레스토랑 및 관

광 안내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리조트·호텔·레스토랑

은 100% 외국인 단독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관광

안내 사업은 관광 관련법상 내국인 투자자와 합작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호텔과

달리 게스트하우스와 소규모의 숙박업소는 라오스 현지

인들을 위해 보존돼 있는 특정 관광사업으로, 외국인 투

자자에게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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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정부가
관광사업을
장려하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루앙프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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